
□ 금융감독원은 12.27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환율 급등
및 연말 자금시장 동향을 점검하고,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

     * 수석부원장 주재 및 주요 업권 부서장 참석

◦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,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
적기시정조치(12.24일)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금융권 및 기업의
자금상황은 안정적인 모습으로서

- 금융권 총수신*이나 연말에 만기가 집중된 퇴직연금**에서도 권역간
대규모 자금이동은 없으며, 회사채 발행여건***도 우호적이라고 평가

    * [저축은행] 12.24. 102.2 → 12.26. 102.1조원(△0.08), [상호금융] 12.24. 647.7 → 12.26. 648.3조원(+0.57) 

   ** 12.21~31일 만기도래 금융권 퇴직연금(DB)은 67.3조원으로 전년대비 9.1조원 감소하여 만기부담이 

완화된 가운데, 권역간 퇴직연금 잔액에 큰 변동이 없고 저축은행은 0.1조원 증가
  *** 회사채(AA-) 스프레드 (bp) : ‘22.11말(레고랜드사태) 177.5→’23말 74.4→’24.12.4일 59.6→’12.26일 68.8 

- 다만,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있는 만큼, 금융권
및 기업등과소통하며애로사항을살펴보고적극 지원해나가기로하였음

① 외화대출·수입신용장 만기연장, 무역어음 환가료 우대 등 은행권
수출기업 지원방안(12.24일)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도록 독려

- 금융회사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상향, 외화대출 용도제한 완화 등
정부의 외환수급 개선방안(12.20일)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고,
수출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금융권 외환감독 개선사항 지속 발굴

② 은행권위험가중치 합리화, ST 완충자본 연기, 보험권 新건전성 제도
경과조치 등 금융안정 및 실물경제 역량 강화 조치사항(12.19일)이
실물경제 지원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감독

③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, 폐업자 지원, 상생 금융 등이
현장에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 조치사항들은 신속하게 지원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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